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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 있는� 사람

(매일묵상� 예닮,� 시편� 1편� 1� ­� 6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의 첫 문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과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이라 말합
니다. 이 답을 일상 언어로 바꾸어 보면 ‘복 받는 것’이라 할 수 있
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먼저 복 있는 사람이 ‘가지 않는 길’에 대해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
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죄는 곧 하나님께 대한 불
순종이며, 오만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이들
의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기억하
며 말씀으로 삽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의 시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이 사람들이 바라는 
복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절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
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다”고 말합니다.

복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습니다. 물가의 비옥한 토양은 나무가 
생명을 지킬 원천을 공급합니다. 사람들은 나무가 맺을 많은 열매에 
집중하지만, 참된 복은 나무가 깊이 뿌리내린 그 자리에서부터 결정
됩니다. 복 받은 자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
에 서 있습니다.

복은 ‘철을 따라’ 열매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내린 나
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만을 바라는 사람의 욕심과는 
다르지만, 참으로 살아 있는 나무는 철을 따라 싹이 돋고 잎이 나며 
마침내 열매를 맺습니다.

복은 ‘마르지 않는 잎’과 같습니다. 마른 바람이 불어와도 잎이 마르
지 않습니다. 생명의 근원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나
무도 때로는 잎이 무성하거나 열매가 많아 보일 때가 있으나, 결국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그라질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곧 ‘형통’입니다. 세상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 안에 살 때,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복 받
는 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복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에 던
져져 망하지만,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악인들이 들 수 
없는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참된 복
을 누리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십니다.

� � 금주의�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
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시편 103편 1절

매일묵상� 예닮

6.8(월) 여호수아� 1-2장

6.9(화) 여호수아� 3-6장

6.10(수) 여호수아� 7-10장

6.11(목) 여호수아� 11-21장

6.12(금) 여호수아� 22-24장

1년� 1독� 성경읽기

6.8(월) 열왕기하� 11~15장

6.9(화) 열왕기하� 16~20장

6.10(수) 열왕기하� 21~25장

6.11(목) 역대상� 1~4장

6.12(금) 시편� 69편-72편

예닮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닮교회� 새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안내석의� 등록카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닮교회� 홈페이지� QR




